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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자녀에� 대한� 맹목적인� 사랑은� 오히려� 그� 자녀에게� 독이� 됩니다.� ‘나는�

충분히� 훈계한다’고� 스스로� 생각하지만,� 실제는� 그렇지� 못한� 사람들도�

많이� 봅니다.� 혹� 나에게는� 그런� 모습이� 없는지� 돌아보고,� 또한� 내� 주변

에� 그런� 가정의� 모습을� 경험했다면� 오늘� 말씀의� 엘리� 제사장의� 모습에�

비추어�함께� 나누어�봅시다.

2.� 하나님께서� 세우신� 종은� 하나님의� 소관이며� 하나님께서� 치리하십니다.�

엘리� 제사장의� 모습,� 또� 민수기� 12장의� 모세를� 두고� 하신� 하나님의� 말

씀을� 들으며,� 하나님께서� 세우신� 영적� 권위에� 대한� 오늘� 설교� 내용이�

나에게는�어떤�의미로�다가오는지�함께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오늘� 말씀을� 보면,

두� 아들� 홉니와� 비느하스가� 이렇게� 범죄한� 인생을� 살게� 된� 것에는,

아버지인� 엘리� 제사장의� 역할이� 컸음을� 발견하게� 됩니다.

범죄한� 아들의� 모습을� 두고,

신앙적으로� 따끔하게� 훈계를� 하고

다시는� 그런� 죄를� 짓지� 않도록� 철저하게� 교육을� 해야� 했음에도�

불구하고,� 엘리� 제사장은� 이� 부분을� 간과했습니다.

왜� 그럴까요?

자신의� 자녀들을� 너무나도� 사랑했기� 때문입니다.

하지만,� 우리는� 기억해야� 합니다.

그것은� 올바른� ‘사랑의� 방법’� 아니라는� 것을..

그릇된� 사랑으로� 인해,

두� 아들은� 걷잡을� 수� 없이� 엇나가기� 시작했고,

급기야� 하나님� 앞에� 큰� 징벌을� 받게� 됩니다.

혹시� 다른� 가정의� 아이들의� 잘못에는,

엄격한� 기준을� 제시하고� 있지만,

막상� 내� 자녀의� 잘못에는� 관대하고� 너그러운� 모습이

나의� 모습은� 아닌지� 함께� 돌아보게� 해� 주십시오.

하나님께서� 세우신� 종은� 하나님의� 소관입니다.

엘리� 제사장의� 모습과� 모세의� 모습(민� 12:8-9)을� 보면,

하나님께서� 세우신� 사람은,

징계하시는� 모든� 주도권도� 결국� 하나님께� 있음을� 알게� 됩니다.

이� 말씀을� 통해,

우리가� 하나님께서� 세우신� 영적� 리더(목회자)들과의� 관계에서

내� 뜻과� 의지를� 앞세워� 대항한� 적은� 없었는지

함께� 나누도록� 해� 주시기� 바랍니다.

목원들에게,

목회자들이� 도덕적/영적으로� 범죄하거나� 잘못된� 길로� 가는� 것이

아니라고� 한다면,

그리고� 신앙의� ‘비본질적’인� 문제에� 대한� 의견� 차이가� 있다면,

하나님께서� 세우신� 영적� 리더십에� 순종하는� 것이

곧� 하나님께� 순종하는� 것임을� 신뢰하자고� 권면해� 주시며

목장예배를� 마무리해� 주시기� 바랍니다.


